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표지 살펴보기

표지를 자세히 살피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피니토’는 이탈리아어로 ‘끝난’, ‘유한한’을 의미합니다. 

책의 앞, 뒤표지에는 끝과 시작이 이어져 있는 ‘뫼비우스의 띠’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삶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일지 자유롭게 떠올려 봅시다.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시간의 의미를 떠올리기

여름방학을 맞이한 주인공 아이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한동안 볼 수 없다는 아쉬움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바랐던 때가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적어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한 번뿐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읽는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인생을 담은 책 만들기

주인공 아이에게 아주머니가 건넨 책에는 아이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들과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 안에 어떤 순간들이 담겨 있을지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고 써 봅시다.


